
<보도내용>

□ 2026.8.27. 2026년 2/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선비즈는

 「2분기 부동산ㆍ주식에서 나오는 소득 21% 늘 때 근로소득은 제자리 

걸음」을 기사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기사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과 주식매매 차익 등이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

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. 

□ 가계동향조사의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개인ㆍ퇴직연금소득, 

토지 임대소득 등 기타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

 ㅇ 다만,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고, 주식매매 차익은 

조사하지 않습니다. 

□ 2026년 2/4분기 재산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21.3% 증가하였으나, 전체 

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.3%로 상대표준오차(RSE)가 높아 이용 시 

유의가 필요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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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동향조사의 재산소득은 
비중이 낮고 상대표준오차가 높아 

이용시 유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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